
성인용 기저귀 시장 300억원 형성
2000년 이후 연평균 20% 성장 … LG·유한·대한펄프 3파전

성인용 기저귀 시장을 잡기 위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도 2000년 60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율이 7% 선을 넘어서며 UN이 정한 고령화사회 대열에 진입하면서

관련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을 비롯해 유한킴벌리, 대한펄프 등은 국내 성인용 기저귀 시장이 2002년

300억원대로 커질 것으로 보고 시장 선점경쟁을 벌이고 있다.
LG생활건강은 최근 주력제품인 세이퍼 에 각종 신기술을 적용해 기능성 기저귀 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기저귀 흡수층에 항균 및 냄새방지 성분을 넣어 거동이 불편한 성인환자에게 발생하기 쉬운 짓무름(욕창) 예

방 기능을 높였다.
유한킴벌리는 최근 자사제품 디펜드 구입시 부가세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零稅率)을 적용받게 됨

에 따라 부가세 감면에 따른 가격인하 효과를 활용해 용도 및 가격대에 따른 다양한 새 상품을 출시했다.
대한펄프도 제품(테나) 구입 때 견본 제공 등 판촉활동을 펼치며 공세에 나섰다.
LG생활건강은 성인용 기저귀 시장이 최근 2-3년간 매년 20%씩 성장하고 있어 시장쟁탈을 위한 경쟁이 더

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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